
42기의 조선 왕릉 중 홍릉(고종 능)과
유릉(순종 능)에만 없는 것은 뭘까? 답은
정자각(丁字閣)이다. 정자각은 조선 왕릉
의표본인태조의건원릉부터 25대철종
의예릉까지, 조선의마지막두왕인26대
고종과27대순종능을제외한모든왕릉
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건축물
이다. 왕릉입구인홍살문과봉분사이에
자리한다.
선대왕의 제사를 모시던 정자각은 조

선 왕릉의 핵심 구조로 꼽힌다. 평면이
‘丁(정)’자 모양이라‘정자각’이라는 이
름이붙었다. 그런데홍릉과유릉에는정
자각대신‘一’자모양침전(寢殿)이있다.
왜그럴까. 비밀은1897년대한제국의선
포에있다. 고종은조선이중국과대등한
나라임을선포하고황제가됐다. 이후왕
릉형식도‘一’자모양침전이있는중국
황제릉과비슷해졌다.
1897년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어황제라칭하고, 연호를광무라했
다. 고종은 황제 폐하다. 그러나 여러 제
후국의 왕들을 거느린 제국의 황제가 아
니라 침몰해가는 조선국 함대의 외로운
황제다. 그렇게라도 격상해서 조선 함대
를 일으켜 세우려는 몸부림에서 나온 눈
물겨운황제폐하다.
고종은흥선대원군이하응과여흥순목

대원비민씨의둘째아들이다. 순종, 헌종,
철종3대에걸쳐막강한세도정치를펼치
던안동김씨일파는, 철종의후사가없자
뒤를이을국왕후보를두고왕손들을지
극히경계했다. 흥선군이하응은안동김
씨의 화(禍)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해 시
정잡배들과 어울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
며몸을낮추고있었다. 심지어안동김씨
가문을 찾아다니며 구걸을 하기도 했다.
이런 호신술 덕분에 목숨을 부지한 흥선
군은 철종의 죽음이 임박하자 궁중 최고
어른인 헌종의 모후 조대비와 연줄을 맺
어자신의둘째아들명복(命福)이를왕위
에앉히려한다. 조대비역시그동안안동
김씨의 세도에 짓눌려 지냈기에 의기투
합했다. 
1863년 12월 8일 철종이 승하하자 조

대비는 재빨리 흥선군의 둘째 아들 명복

을양자로삼아익종의대를이은왕통을
설정하여 대통을 계승하도록 지명한다.
명복을익성군에봉하고관례를거행, 12
월13일국왕에즉위케한다. 전광석화같
은인생역전작전이다.     
이때고종의나이12세였다. 고종역시

철종과 마찬가지로 정식 제왕수업을 받
고즉위한왕이아니다. 세력간경쟁에서
엉겁결에 떠밀려서 옥좌에 앉은 왕이다.
왕의 앞날에 놓인 것은 수렴청정과 섭정
의 굴레였다.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하고
흥선군을 흥선대원군으로 높여 섭정의
대권을위임했다. 대원군은향후10년동
안 권력을 쥐고 자신의 의지대로 정사를
운영했다. 
한편 1866년(고종3년) 3월 20일, 흥선

대원군의 부인 부대부인(府大夫人) 민씨
의 천거로 민치록의 딸을 왕비로 책봉하
니 이가 곧 명성황후이다. 여덟 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혈혈단신 고아로
자란 민씨가 왕비로 간택된 것은 이유가
있다.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 60여
년간 세도정치의 폐단과 독선을 경험한
바있어외척이적은부대부인민씨의집
안에서 왕비를 맞아들여 외척이 날뛰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대원군의 의지 때문
이었다. 그러나훗날, 시어머니에의해천
거되고 시아버지에 의해 발탁된 며느리
는 시아버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으
니역사와운명은눈밝은선지식이아니
면알수없다.
고종이어느새 20세를넘겨성인이되

자친정(親政)의의욕을강하게나타냈다.
거기에다 고종 비 민씨가 노대신들과 유
림들을앞세워대원군의하야(下野) 공세
를 벌였다. 1873년(고종 10) 마침내 고종
이 친정을 시작하지만 사실상 정권은 민
씨의 척족들이 장악하게 된다. 대원군이
그토록 우려했던 외척정치가 또다시 시
작됐다.      
고종조는 불교사에 있어 전기(轉機)를

마련했다. 시대적흐름과필요에의해고
종 때부터 척불정책이 사라지기 시작한
다. 고종2년(1865), 경복궁중수를위해3
년간 승려들의 도성출입을 허락하고 노
역에 임하도록 했다. 32년(1895), 왕명에

의해 모든 승려들이 도성에 출입하는 것
을 제재하지 않았다. 승려의 도성출입은
억불을 국시로 삼은 조선조에 있어서 획
기적조치다.
광무 2년(1902), 칙명을 내려 궁내부에

소속된 사사관리서에서 전국 사찰에 관

한모든사무를맡게했다. 7월에는36조
항의 사찰령을 반포했다. 사찰령에 따라
법회개최, 포교가공식적으로인정됐다.
승려의 법계와 지위, 승려 복식의 3계급,
사원의등급, 승려의도첩이승인됐다. 
고종은 보수세력과 일부 개화파들을

끌어들여 광무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영
일동맹,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
국과 영국으로부터 조선의 식민지화를
승인받았다. 또한 일본은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해 외
교권박탈과내정간섭을본격화했다. 
이에고종은1907년(광무11) 헤이그만

국평화회의에밀사를파견해일본침략의
부당성과 을사조약 무효를 세계에 호소
하려했으나실패했다. 그해에일본은고
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
켰다. 
1910년 식민지가 된 이후에는 이태왕

으로 불리다가 1919년 1월 21일 68세로
승하했다. 이때전국각지에그가일본인
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퍼져 거족
적인분노를자아냈다. 슬픔과분노속에
치러진그의장례식날인3월1일, 거족적
인3·1만세운동이일어났다.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수렴청정₩섭정굴레속에서척불정책걷어낸최초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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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대고종과명성황후 - 홍릉(1)

세도정치폐단막고자외척적은명성황후간택…흥선군과대립

대한제국선포, 중국황제릉본따정자각대신일자침전조성

59

고종1852~1919(68세)
재위43년7개월
1863.12(12세)~1907.8(56세)
명성황후1851~1895(45세)

홍릉(洪槾)

홍릉은 조선 제26대 왕 고종과 명성황후의 합장
릉이다. 고종은1919년 1월 21일덕수궁함녕전(咸
寧殿)에서 68세로 승하, 같은 해 3월 3일 남양주시
금곡동에초장봉릉(初葬封陵)됐다.
명성황후 민씨는 1895년 8월 20일, 경복궁에서

일본 낭인(浪人)들에게 시해당했다. 1897년 11월
22일 한성부 동부 인창방(仁昌坊) 청량리(현 숭인
원)에처음장사지냈으며, 1919년1월16일현재위
치로능을옮겼다.
능상설(象設)의특징은고종이대한제국(大韓帝

國)의선포에따라황제가돼능역조성도명나라태
조의 효릉(孝陵) 방식을 따랐다. 따라서 지금까지
없었던구조물이대폭확장됐다.
즉, 능침의 호석(護石)인 석양과 석호 대신 능침

앞에서부터기린·코끼리·사자·해치·낙타각1
쌍, 마석(馬石) 2쌍을 2단의 하대석 위에 올려놓았
다. 또, 종래의정자각대신일자형(一字形)의정면
5칸, 측면 4칸의 침전(寢殿)을 세웠으며, 문인석의
금관조복(金冠朝服)과무인석의성장(盛裝)이강조
됐다.
26대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明成皇后閔氏)의 묘

소인 홍릉과 27대 순종과 순명효황후 민씨(純明孝
皇后閔氏), 순정효황후 윤씨(純貞孝皇后尹氏)의 묘
소인유릉을합하여홍유릉이라부른다. 경기도남
양주시 금곡동 141-1. 면적 120만1286㎡(36만
6414평) 사적제207호.

사진위부터시계방향으로
고종과명성황후홍릉의능침,

홍릉의우물,
고종과대신의전화통화재현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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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 영 업 청 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 무 원 서 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 영 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 사 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 사 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 사 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 사 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 무 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 사 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 영 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 사 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 융 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 무 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 사 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 사 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 사 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 영 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 지 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 설 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 업 서 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 설 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 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 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 무 원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 설 사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사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 무 원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 사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사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사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 무 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사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 설 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 영 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조 리 사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사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 영 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모용구 1973년생 175 대학원 교 육 직 경기도
박대식 1974년생 177 대학자 영 업 충 남
최병익 1974년생 176 고 졸 회 사 원 서 울
김진혁 1964년생 160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정지민 1970년생 162 고 졸 회 사 원 대 전
정일도 1967년생 165 고 졸 준공무원 서 울
박선준 1974년생 175 대 학 회 사 원 인 천
진인덕 1965년생 157 대 학 농 업 경 북
연태현 1973년생 182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전홍배 1979년생 170 대 졸 자 영 업 대 전
박정은 1972년생 168 대 졸 학원강사 충 북
강충남 1973년생 160 고 졸 회 사 원 전 북
손종헌 1971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김대수 1973년생 170 대 졸 교 육 직 서 울
장천석 1967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안상기 1966년생 185 고 졸 공 무 원 충 북
정우철 1974년생 175 대 졸 회 사 원 충 북
김윤구 1979년생 170 대 졸 회 사 원 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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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병대 1971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고병진 1975년생 163 대 졸 회 사 원 서 울
김지경 1970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대 구
김정준 1965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서 울
박경하 1952년생 177 대 졸 무 역 업 서 울
전준석 1957년생 167 고 졸 회 사 천 안
오영일 195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강태욱 1975년생 169 고 졸 자 영 업 서 울
김용진 1968년생 160 대 졸 자 영 업 인 천
이경술 1963년생 163 고 졸 회 사 경기도
심명길 1971년생 170 대 졸 자 영 업 경기도
이연재 1974년생 169 대 졸 회 사 서 울
배덕열 1976년생 168 대 졸 회 사 경기도
배복열 1967년생 165 고 졸 자 영 업 경기도
최병덕 1968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장보배 1973년생 176 고 졸 자 영 업 아산시
유돈석 1971년생 167 고 졸 회 사 서 울
유정환 1974년생 162 고 졸 회 사 대 전
김광범 1970년생 183 전문대 공 무 원 서 울
조경정 1945년생 171 대졸자 영 업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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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승 1975년생 170 대 졸 회 사 원 대 전
유준호 1971년생 176 대 졸 회 사 원 서 울
박대현 1977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충 주
박범진 1975년생 182 고 졸 공 무 원 서 울
민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설계 경기도
한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환 경 충 북
양명진 1955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논 산
이용철 1967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고종욱 1970년생 167 대학교 회 사 원 서 울
안태영 1975년생 170 대학교 회 사 원 천 안
박진풍 1969년생 162 대학교 학원강사 울 산
배종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 영 업 대 구
김상기 1975년생 170 고 졸 조 리 사 서 울
이종호 1976년생 163 고 졸 회 사 원 경 북
오진철 1974년생 170 대 졸 한 약 사 충 북
이상경 1974년생 173 대학교 회 사 원 경 북
최영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 사 원 부 산
정선모 1964년생 158 대학교 치과원장 대 전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약 사 충 북
전보우 1971년생 173 대학교 금 융 서 울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철도공사 인 천
이공희 1972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대 전
안민수 1974년생 175 대 졸 회 사 원 경기도
고석범 1974년생 162 대 졸 회 사 원 대 전
오귀석 1958년생 170 고 졸 군 인 충 북
이진용 1955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청 주
안명규 1977년생 168 대 졸 회 사 원 서 울
여인석 1971년생 183 대 졸 학원원장 경기도
여인재 1973년생 176 대 졸 학원원장 경기도
박홍철 1974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청 주
임재환 1970년생 173 고 졸 부 동 산 대 구
최우준 1971년생 167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김정태 1957년생 162 대 졸 회 사 원 경기도
성민수 1976년생 168 대 졸 회 사 원 서 울
곽태성 1958년생 172 대중퇴 공 무 원 청 주
정현제 1965년생 174 대 졸 제 과 점 청 주
김호준 1970년생 166 고 졸 버스기사 서 울
이기종 1971년생 175 대학재 회 사 원 서 울
최성욱 1973년생 190 대 졸 도 예 가 경기도
조성준 1975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원 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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